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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공유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

양 지 훈(대구대학교 석사과정)․조 희 금(대구대학교 교수)

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의 가족공유활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

알아보며, 이러한 가족공유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, 추후 가

족친화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족공유활동의 필요에 대한 정책제안을 위한 근거자료로 

활용하고자 한다. 원자료(raw data)는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로서 전국 

가구주 및 가구원 4,754명이 응답한 가구대표 설문지와 가구원 설문지를 가구 코드에 맞추어 

코딩하였으며, 무응답을 제외하고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상태의 부부에 해당하는 2,988부를 최

종 분석하였다. 가족공유활동은 김정옥과 구향숙(2002)의 구분을 참고하여 2인 이상의 가족원

이 참여하는 가족공유가사활동, 가족공유식사활동, 가족공유여가활동로 총 7개 문항으로 구분

하였으며, 행복감을 측정하는 척도는 주관적 행복감, 가족의 건강성, 생활만족도 등 총 5개 문

항으로 구성하였다. 자료 분석방법은 SPSS 18.0을 이용하였으며, 빈도,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

통하여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고, 신뢰성 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. 

t-test, ANOVA, 회기분석을 활용하였다.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부부의 행복감은 여가활동(배우자와의 대화활동, 평일여가활동, 주말여가활동), 식사활

동(식사, 외식)과 부부공평도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(P<.001). 그러나 가족공

유활동 중 가사활동(쇼핑, 자녀돌봄활동)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. 그 중 가장 영향

력이 큰 변수는 평일 여가활동과 주말여가활동, 부부의 공평도 의식수준으로 나타났다. 이것은 

가족공유활동을 권장할 때 가사노동의 참여와 함께 여가활동의 공유가 행복감을 높이는데 더 

유용함을 시사한다. 둘째, 평일의 가족공유 여가활동은 행복감을 낮추고 주말의 가족공유 여가

활동은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가족의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, 

평일 여가활동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직장환경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 셋째, 가족

공유활동별 행복감의 차이에서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해 보면, 대부분의 활동에서 활동이 많을수

록 행복감은 높았으나 한 활동에 시간이 많이 투입될 경우 오히려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

나타났다. 이는 자녀돌봄 등에서 시간투입이 많이 필요할 때, 가정이 그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

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지원이 주어질 때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자녀돌봄에 사회적 지원이 

필요함을 의미한다. 넷째, 부부 공평도의 의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는데, 이는 

부부의 공평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가정생활 교

육 프로그램이 유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.

본 연구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정책이 중요해지는 가운데, 기혼자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

가족공유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. 다만, 본 연구는 원자료를 분석한 

것으로서 영향 변수를 추출하는데 제한이 있어, 추후 연구에서는 삽입된 변수 외에 기존 연구에

서 영향변수로 나타난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다면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


